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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부자갈등 봉합 “해빙무드”
1월25일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 만나 … 오랜만에 포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둘째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1월25일 만나 포옹을 하며 화해의 발걸음을 뗐다.

이에 따라 강문석 대표의 동아제약 지분 매집과 우호세력 결집으로 촉발된 부자갈등이 봉합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는 강신호 회장 지인의 주선으로 1월24일 오

후 6시 전화통화를 갖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제약 사옥에서 회동을 하기로 약속했었다.

강문석 대표는 1월25일 오후 3시께 도착해 곧바로 회장실로 들어가 배석자 없이 5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

다고 동아제약 관계자는 전했다.

강문석 대표는 아버지와 만난 뒤 언론에 얼굴을 비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갔으나, 강신호 회장은 아들과 헤

어지고 난 뒤 기자들에게 5분 가량 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설명했다.

강신호 회장은 “좋은 분위기에게 예전의 오해를 많이 풀었다”고 말문을 뗀 뒤 “오랜만에 아들이랑 포옹을 

했다”고 말했다. 또 “손자들은 자주 포옹을 했는데 아들이랑 포옹한 것은 오랫만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포옹은 강문석 대표의 제안을 받아 강신호 회장이 아들을 안아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도중

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호 회장은 강문석 대표의 동아제약 경영참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하고 있는 수석무역 일에서 <잘한

다>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주변의 평가가 좋아지면 앞으로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강신호 회장은 (동아제약 경영방향 등과 관련해) “아무튼 좋은 쪽으로 서로 상의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차차 

상의해서 (회사 발전방안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자주 만나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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